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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추억은 챙기고 과일‧소시지는 두고’
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실시

 - 검역 인력‧탐지견 집중 배치, 인공지능 엑스레이(X-ray) 활용 등 입국장 
검역 강화(7.27~8.7)

  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최정록, 이하 ‘검역본부’)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

맞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

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 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(7~8월)은 생과일, 소시지 등 해외 

농축산물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며, 국내에 없는 

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 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.

 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농산물 23,801건(34톤)과 축산물 12,019건

(12톤)의 금지품 반입이 적발되어 폐기 처분되었다. 

  이에, 검역본부는 공항·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

많았던 노선*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

강화할 예정이다. 

  * 2025년 기준: 중국, 베트남, 태국, 몽골 등

  이와 함께,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

엑스레이(X-ray) 자동판독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. 인공지능 엑스레이

(X-ray) 자동판독 시스템은 수하물 내부의 과일 형태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

인지하는 방식으로 매우 높은 탐지율을 보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이 가능해 

질 것으로 기대된다. 해당 시스템은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탐지율을 

높여 나가고, 향후 축산물로도 탐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.

  검역본부는 불법 농축산물 반입 방지를 위해 관세청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

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, 다문화센터 홍보캠페인, 유튜브 등 

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.

 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“인공지능 엑스레이(X-ray) 등 첨단 검역

기술을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

위한 공·항만의 검역이 강화될 예정”이라고 하면서, “해외 농축산물 불법 

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,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

주의가 필요하다.”라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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